
0 0 7년 6월전남강진군마량면

과 완도군고금도를잇는길이

7 6 0 m의고금대교가개통되었다. 섬이

었던고금면과이미고금도와다리로

연결되었던조약도(약산면)가이 다리

로인하여육지와이어지게된것이다.

이다리가들어선곳이고금면가교리

(駕橋里)인데, 여기서가교의가(駕)는

임금이타는수레요, 교(橋)는다리이

니이미이곳에큰다리가들어설것을알

고있었던것같기도하다.

다리건설로섬이육지와연결된것은

이섬에있어서참으로고금에없었던큰

사건이요대역사이다. 육지와연결되었으

니, 섬으로서의불편함이사라졌음은물론

어업과농수산물의원활한수송으로물류

비용이크게절감되었으며, 고금도와조약

도일대의문화유적, 자연경관등을활용

한관광산업도그비중이크게늘어날것

이기때문이다. 

원래‘고금(古今)’이란‘고왕금래(古往

今來)’와같은말이다. 예로부터지금까지

를 아우르는말이다. 가령동서고금(東西

古今)이라는말에서동서는동양과서양을

아우른다는공간적의미이며, 고금은‘예

나지금이나’라는뜻의시간적의미를지

닌다. 그런데한자학총론을보면, 고금의

‘고(古)’라는글자는사람들의입으로(口)

전해지는것이십(十)에이르면반드시고

사(故事)가된다고하였다. 또한, ‘금(今)’

을 해설함에있어서는함(含), 음(吟), 념

(念)처럼그안에금(今)이들어가있는글

자는대개무엇인가감추어진뜻을함유하

고있는것으로풀이하였다. 이것은금(今)

이 단순한‘지금(이제)’이 아니라회의문

자(會意文字)가지닌어떤함축된암시를

지니고있는것으로도보는것이다. 그런

데왜고금도라고부르게되었을까. 그연

유가확실하지는않다.

이섬에는사적제1 1 4호로지정된이충

무공유적지로서충무사(忠武祠)가덕동리

충무마을에있는데, 1597년정유재란때

충무공이잠시주둔하면서왜적을무찔렀

던곳이다. 그후이충무공이노량해전에

서순국하자그영구를이곳에봉안하였다

가이듬해충남아산선영으로모셔갔다.

그런데이고금도에서일어난이충무공

부자의꿈같은이야기는참으로고금에보

기드문일이기에여기적지않을수없다.

충무공이고금도에주둔하고있을때낮에

잠깐졸고있는데, 꿈에아산에서왜적과

싸우다순국한아들면( )이나타나울면서

원수를갚아달라고하였다. 충무공이말

하기를“살아서는힘이장사더니죽어서

는그적을못죽이느냐”하고물으니, 그놈

의손에죽었기에겁이나서못죽이겠다

며아버지로서자식의원수를갚음은저승

과이승이같은데, 자기말을예사로듣

고바로그원수를진중에두고도살려

둘수있느냐고하며울면서가버리는

것이었다. 충무공이깜짝놀라깨어일

어나새로잡아온포로하나가배안에

갇혀있다는말에그를끌어내어자세

히물어보았다. 그랬더니과연아들면

을죽인자가분명하므로그자리에서

목을베었다. 

하늘이어찌이다지도인자하지못한고.

내가죽고네가사는것이이치의마땅함인

데…(중략)

슬프다! 내아들아! 날버리고어딜갔나.

남달리영특하여하늘이시기함인가?

내지은죄가네몸에미친것인가? (중략)

통곡하다가하룻밤지내기가일년같구나.

- 「난중일기」중에서-

고금도와이충무공. 지난(古) 원수를아

들이꿈을통하여현세(今)에복수를하게

하였으니진실로충무공부자에게는‘고

금’에보기드문일이아닐수없고그일이

일어난곳이바로고금도로서, 부자간의지

극한마음이서로통하였기때문일것이다.

고금도는이제옛날의고금도가아니

다. 그러니고금부동(古今不同)이다. 바다

를막아육지가되고, 또육지와바다를잇

는연륙교가놓여서섬

의생활방식이달라지

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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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륙교개통으로‘古今不同’, 충무공부자의꿈같은이야기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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